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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비경 속 고향을 추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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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빚어낼 수 있는 서정을 실

감하게 한 시인 정지용의 숨결을 

느끼고자 한다면, 한국에서 세 번째

로 큰 호수인 대청호를 감상하고 싶

다면 충청북도 옥천군에 있는 ‘향수호수

길’을 걸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대청호의 

잔잔한 수면과 푸른 산이 어우러진 풍광에 

젖어 2∼3시간 걷다 보면 어느새 고향에 안긴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진다. 정지용의 고향인 

옥천에는 그를 떠올리는 길들이 있다. 향수호수

길, 향수바람길, 향수100리길 등이다. 이 길들의 

이름은 옥천 출신인 정지용의 대표작인 ‘향수’에

서 따왔다. 

시 ‘향수’처럼 고향을 추억하게 하는 정겹고 아늑한 

길들이다. 이 중 향수호수길은 대청호반을 따라 걷는

다. 옥천읍 수북리와 안내면 장계리를 연결한 생태문화 

탐방로인 이 길은 여행자를 마음속 고향으로 데려간다. 

도시 생활에 지치고 메마른 가슴을 어루만지는 듯하다. 그

만큼 자연생태는 잘 보존돼 있고 경치는 평화롭다.

날망마당에서 물비늘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흙길. 녹음이 짙어 뙤약볕을 피해 걷기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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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용 

정지용은 1902년 옥천에서 태어났다.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로,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한국인의 정서

를 잘 표현했다. 그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북한군에 의해 납북됐고, 그의 작품은 남한에서 판금 

됐다.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그는 해금됐다. 해금 두어 달 만에 옥천군은 그의 문학을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축제 ‘지용제’를 열었다. ‘詩끌벅적’ 축제는 지금까지 30여 회를 거듭하며 매년 5월 

열린다. 금지의 사슬이 어쩌지 못한 문학 열정이 읽힌다. 향수호수길 중간중간에 정지용의 시를 적어

놓은 시판들이 있다. 

향수호수길은 마성산 자락에 조성돼 있다. 옥천읍 수북리 옥천 선사공원에서 출발해 날망마당∼물비늘전망

대∼황새터∼용댕이를 거쳐 안내면 장계리 주막마을까지 5.6㎞ 거리로 이어진다. 이 길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길이다. 2019년에야 인공으로 만들어졌다. 1980년 대청호가 건설된 뒤 37번 국도 수북리 구간은 수몰

됐다. 도로가 끊기고 인적이 드물어지자 생태는 더 풍부해졌다. 

옥천군은 잘 보존된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쉼과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수북리 호숫가 산허리에 장계리 방면

으로 산책로를 개설했다. 흙길 2㎞, 나무 데크길 3.6㎞, 모두 5.6㎞이다. 이 길이 힐링 트래킹 코스인 향수호수

각시원추리꽃 물비늘 전망대에서 바라본 금강. 대청호로 흘러간다.

수상 레저 보트 선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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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다. 다만 지금 황새터∼용댕이∼

주막마을 구간 2.3㎞는 낙석 위험 때문

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이 구간은 

산 쪽 절벽이 매우 가파르다. 낙석 방

지 조치 뒤 재개방될 예정이다. 용댕이

는 용이 승천하다 계곡으로 다시 떨어

지며 절벽 바위를 이리저리 긁어댔다

는 전설이 얽힌 곳이다. 기암괴석의 비

경이 상상되지만 황새터에서 발길을 돌

릴 수밖에 없었다. 향수호수길은 주민들

이 뽑은 ‘옥천 9경’ 중 8경에 해당한다. 길에

서 보는 풍경은 그만큼 호젓하고 멋스럽다. 

이 길이 포함된 옥천군 대청호 일대 안터지구는 

올해 5월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충북에

서는 괴산 산막이옛길에 이어 두 번째 지정이다. 천연

기념물인 반딧불이 등 멸종위기의 야생동물들이 서식

하고 식생이 다양하다. 이는 대청호 준공 후에도 40여 년

간 이곳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결과다. 

황새터∼주막마을 구간 통제 때문에 황새터까지 걸은 뒤 출

발지로 되돌아와야 한다. 선사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황새

터까지 왕복하면 7㎞ 남짓 걷게 된다. 걸리는 시간은 3시간 정도

다. 수변 길은 나무가 우거져 마치 숲속을 걷는 것 같다. 여름에도 

그늘이 많아 걷기에 힘들지 않을 것 같았다. 선사공원은 규모가 꽤 

컸다. 대청댐 건설 후 방치되고 산재한 선사 유물을 한자리에 모아 

보존 관리하는 곳이다. 멀지 않은 곳에 안터선사공원이 또 있다. 금

강을 끼고 있는 옥천이 오래전부터 인간 삶의 터전이었음을 짐작하

게 한다. 옥천의 한자 표기는 ‘沃川’이다. 비옥한 땅이란 뜻이다.

향수호수길에서 처음 만나는 쉼터는 물비늘 전망대다. 호수에 떠 있

는 듯한 이 전망대에 서면 사방은 햇살에 반짝거리는 물비늘 떼로 가

득 찬 것 같다. 전망대는 예전에 상수도 취수탑으로 사용했던 구조

물을 이용해 만들었다. 조금 더 걷다 보면 대청호로 흘러드는 금강 

저편으로 작은 마을이 눈에 들어온다. 육지 속 섬 같은 오대리 마

을이다. 이 마을의 앞쪽은 대청호이고, 뒤쪽은 산이다. 산 쪽으로

는 도로가 없다. 배 말고는 마을에 닿을 방법이 없다. 섬 아닌 섬

인 셈이다. 원래 5개 마을이 있었고, 마을들은 여울을 건너 쉽

게 접근할 수 있었으나 대청호 건설로 수몰되고 한 개 마을

만 남았다. 지금은 10가구 정도, 2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110  I   
수북리 호숫가 산허리에 설치된 나무 데크길. 거리가 3.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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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지는 가난에도 시부모와 병든 남편을 정성껏 보살핀 나이 어린 신부를 기리기 위해 

세운 효열문이 강 건너편에서도 뚜렷이 보였다. 

향수호수길에서 가장 높은 다리는 길이 61ｍ, 높이 9ｍ의 우듬지 데크다. 마치 나무 위를 

걷는 듯한 경험을 통해 자연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곳이다. 우듬지란 나무 꼭대기

를 일컫는다. 솔향 쉼터라고 이름 붙여진 전망대도 있다. 호수 조망이 탁월했다. 소나무 

향기엔 옛 고향의 정취가 담긴 듯 싶다. 황새터는 과거에 넓은 농토와 물이 있어 황새들

이 많이 날아들었던 지역이다. 예부터 황새는 마을의 큰 나무에 둥지를 틀고 논에서 먹

이를 잡아먹는 등 사람과 가깝게 어울려 살았다고 한다. 황새가 많았다는 것은 먹잇감인 

물고기가 풍부했다는 뜻일 것이다. 대청호와 금강이 품은 넉넉함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황새터에서 출발지로 돌아 나오는 길은 나그네의 가슴을 어느새 호수만한 그리움으로 

가득 채운다.  

정지용

호수길에서 내려다본 물비늘 전망대. 전망대는 예전에 상수도 취수탑으로 사용했던 구조물을 이용해 만들었다.

 물비늘 전망대에서 바라본 금강. 오른편으로 육지 속 섬 같은 마을 오대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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